
생성형 AI 기반 안전·업무안내
콘텐츠 표준 제작 체계 구축

마산우체국 조 정 희



생성형 AI가 우체국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집배 안전에서 전사 공지·안내 까지 즉시 확산 가능한집배 안전에서 전사 공지·안내 까지 즉시 확산 가능한집배 안전에서 전사 공지·안내 까지 즉시 확산 가능한
“Low-Cost, High-Efficiency” “Low-Cost, High-Efficiency” “Low-Cost, High-Efficiency” 표준 제작 체계표준 제작 체계표준 제작 체계
집배 안전에서 전사 공지·안내 까지 즉시 확산 가능한
“Low-Cost, High-Efficiency” 표준 제작 체계



이제, ‘읽는 안전’에서 ‘보는 안전’으로 
우체국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바쁜 집배 현장, 길고 지루한 텍스트 위주의 공

지는 더 이상 직원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1초 만에 시선을 사로잡고 즉시 인지할 수 있는

①‘모바일 전용 시각화 메시지’로의 대전환. 

현장 중심의 업무 자동화와 업무 효율화, 

② ‘PSB(Post Safety-Buddy)’가 그 시작을 

엽니다.



-8건-8건-8건-8건
(전년동기 6.15일기준 감소) (‘26년도 진행 중)

이 놀라운 성과의 비밀은 단 하나의
‘표준화된 AI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마산우체국 집배 안전사고 감소!
우연이 아닌 혁신의 결과!

무사고무사고무사고무사고



_ 법적 의무는 강화되나, 현장의 안전 인지는 느립니다._ 법적 의무는 강화되나, 현장의 안전 인지는 느립니다.

수동적 행정
바쁜 집배 현장에서 장문 공지 독해을 저하로 

‘인지적 사각지대’ 발생

사전 예방적 시각 메시징

수동적 ‘읽는 안전’수동적 ‘읽는 안전’                    ‘지능형 ‘보는 안전’ 패러다임 전환‘지능형 ‘보는 안전’ 패러다임 전환수동적 ‘읽는 안전’          ‘지능형 ‘보는 안전’ 패러다임 전환

3초 만에 뇌리에 박히는 직관적 이미지 전송
(하인리히 법칙: 1건의 사고 전 300번의 장후 차단)

01. 문제 정의: 패러다임 전환



42
무사고day무사고day무사고day 국

우 체
산마

‘해빙기 블랙아이스 주의’

02.



바쁜 집배�현장에서�텍스트�공지의�한계를�벗어나,�감성�일러스트를�통해�출국�전�1초�만에�위험을�직관적으로�인지시킵니다.

운리오
2&3

읽는 안전 → 보는 안전

비른�집에�업과에서

예소도�클리지만�전�것이를

안전합니다.

2.�자기원�감지
인

키지리도
T&K

카키오�대한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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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된�감지



[시연]  일상어로 시작되는 마법





기획자의 노하우를 데이터화, 전문 지식 없이 누구나 대화형 산출

[2단계] 지능형 에이전트                                                          도구 개발‘ PSB(Post Safety-Buddy) ’03.



지능형 에이전트

우체국안전버디(PSB) 설계 내용



전사적 확산성(효율화)
:
모든
부서의
표준
업무
혁신
모델

Ai

안전/물류

(PSB 실증 완료)

우체국 예금
보이스피싱 최신 수법을 시각화한
어르신용 쉬운 금융 카드뉴스 제작

우체국 보험
복잡한 보험금 청구 과정을 단계별

이미지로 시각화 (실버 케어 가이드)

경영/지원

직원 마음 건강(ESG) 및 힐링
일러스트를 통한 사내 문화 포스터 배포

지능형 에이전트 도구 ‘PSB’링크 공유로!  / 단 1시간의 교육만으로 전사 타 부서 즉시 적용 가능단 1시간의 교육

04.







[시연]  PSB (우체국안전버디)





‘24~25년
연평균



-(매일)- 직원 소통채널에 일러스트(썸네일)기반의 ‘안전 안내’ 이미지 전달

국우 체산마

365일 지능형 안전 데이터 자산화365일 지능형 안전 데이터 자산화



마산우체국    조정희

단
하나의
링크가,
업무효율화를
위한
조직의
지능을
깨웁니다.

누구나
쉽게,
예산
없이,
즉시
도입
가능한
초격차
업무
효율화
모델.

PSB가
AX(AI
Transformation)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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